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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속에 돌아보신 생산공정 

 

2016년 1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가방천생산공정을 돌아보실 때였다. 

현장에서는 가방겉천과 가방안감천을 동시에 짜는 유연창대직기의 

가락맞는 소리가 고르롭게 울리고있었다. 그 직기로 말하면 우리 

로동계급과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 만든것이였다. 

직기들의 작업모습도 유심히 보아주시고 기대에서 나오는 천도 쓸어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렇게 천을 생산하니 참 좋다고 하시며 

직포종합직장은 당정책을 관철하는 직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수행일군들에게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가방천생산공정을 꾸리는데 기여한 일군들과 로동자들, 과학자들을 높이 

평가해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가방천생산공정에 차려놓은 설비들이 

수입설비들처럼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우리가 자체로 만든것이기때문에 

더없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이렇게 우리의 힘과 기술로 가방천생산공정을 

꾸려놓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에 가방천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였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커다란 기쁨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를수록 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